
<단열재>

대기업 참여에 환경까지 …
제품차별화 전략만이 "살길"
경제발전과 함께 급팽창을 거듭해온 국내 단열재시장은 9 0년대 들어 성장단계를 거쳐 완성기에 접어

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9 2년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기의 둔화로 국내 건축경기가 위축되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현재 국내 단열재시장의 규모는 이미 국내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

렀으며, 비록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이기는 해도 품질면에서 일정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면서 단열재의「환경적합성문제」및「재활용문제」를 해결해

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유기단열재부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

인 환경규격과 국내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

해있다.

이제 단열재시장의 성장 관건은 과거와 같은 개별기업 제품의 우수성이나 시장점유율이기 보다 전체

단열재산업의 진로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기의 경쟁체제에서 앞으로 공통의 과제에

대한 협력과 공동연구, 공동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시장질서 확립·불량자재 추방 위해 단열기준 마련돼야

단열재는 재료에 따라 유기질단열재와 무기질단열재로 구분된다. 유기질단열재는 주로 발포플래스틱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무기질단열재는암면과 유리면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기업의 규모에 있어서도 유기질분야는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무기

질분야는 상대적으로 종류가 한정돼 있고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는 무기질분야의 경우 주로

무기물을 용융시켜 섬유상물질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단위 설비와 투

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유기질은 기초

원료를 혼합, 단순가공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하고 수요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

단열재를 재료별로 분류하면, 무기재료는

섬유형의 것으로 암면·유리면·석영섬

유·고규산질섬유·세라믹섬유 등이 있으

며, 기포형에는 발포유리와 A L C, 분말

형에는 규산칼슘·석고보드·질석·규조

토 등이 있다.

또 유기재료는 섬유형으로 모피·식물섬

유가 있으며, 기포형에는 발포폴리스틸렌

( E P S )·발포폴리우레탄( E P U )·발포폴

리에틸렌( E P E )·발포PVC·발포고무·

요소수지 등이 있다. 그외에 금속재료로

알루미늄박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혼합

및 다층판넬형식의 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단열재는 제품의 특성과 시공장소의 조건

단열재의 일반적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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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선택되는데, 단열재의 핵심적인 요소는 열전도율과 밀도, 충격강도, 흡수율, 적용온도, 온

도변화에 따른 수축정도 등이다.

일반적으로 유기질단열재는 무기질에 비해 열전도율이 낮으며 단열효과가 우수하다. 단열재는 모두

기포에 의해 단열되기 때문에 기포가 많을수록 단열성이 좋고 독립기포가 많을수록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유기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단위세포가 독립기포(Closed Cell)로 되어 있으며 무기질은 개방기포

(Open Cell)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건축용에는 유기단열재의 사용이 보편적이며, 무기질의

경우 뛰어난 불연성으로 인해 고온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특성일 뿐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이나 용도를 무시한 단열재 사용

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K S규격에 의한 제품의 성능만 규정하고 주택이나 건축

물의 단열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단열재시장의 질서를 정상화하고

불량자재의 추방을 위해서라도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암면, 금강·벽산 과점체제 유지

무기단열재의 대표적인 제품은 암면을 비롯해 유리면·석면·석고보드등이다.

암면은 무기질중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방음·흡음기능을 겸비, 유리섬유와 함께 시장의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암면(Rook Wool 또는M i n e ral Wo o l )은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1 5 0 0∼1 7 0 0℃의 고열로 용융·액화

시켜 고속기류나 스피나를 이용해 고속회전 원심공법(Rapidly Centrifugal Spinning Pro c e s s )으

로 만든 순수한 무기질섬유이다. 

국내 암면 생산현황 (단위 : M/T)

생산시기 기술도입선 생산능력 1 9 9 3 1 9 9 4 (추정)구 분

금 강

벽 산

합 계

1 9 8 0

1 9 8 0

스웨덴 융커스

일본 日東妨績

4 0 , 0 0 0

2 6 , 0 0 0

6 6 , 0 0 0

3 8 , 0 0 0

1 8 , 0 0 0

5 6 , 0 0 0

4 0 , 0 0 0

2 1 , 0 0 0

6 1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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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성이 높다

·안전사용온도가높다

( 6 0 0℃)

·내화학성 우수

·내풍화성, 전기절연성

우수

·산성에 강하다

·탄력성 있다

·가벼우며 단열성이 크다

·내화성이 높다

·내화학성 우수

·흡음효과가 좋다

·불연성 재료

·투습성이 전혀 없다

·내약품성유수

·내압강도가 강하다

·흡수성이 있다

·시공이 어렵다

·강도가 약하다

(바닥용 부적합)

·흡수성이 강하다

·별도의 방수처리를

요한다

·곰팡이에 부식성이 있다

·흡습성이 크다

·외부마감재로 사용이

불가

·고온에서 균열이생길

수 있다

·가격이 비싸다

·열전도율이높다

·주택용 단열재

·화학공장 각 기기 탱크

공조설비보존

·건물의 흡음, 차음

·건물벽 보온단열 방음재

·산업용 열설비보온단열

·Curtain Wall 충진제

·건축단열재

·화학공장 고온단열재

·내화용 주조 제철용

·저온기기 보온재



이같은 무기질재료의 특성상 단열재중 사용온도 범위가 - 2 0 0∼6 5 0℃로 가장 넓다. 또 용도에 따라

보온판·펠트·블랭킷·매트·보온통·벨트·파이퍼커버·섬유형·분사제품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되며 건축물의 보온단열은 물론 기계·차량·선박, 농업용 종자판, 내화피복재, 방·내화 구조물에

까지 사용되고 있다.

국내 암면시장은 9 3년 5만5 0 0 0톤 규모로 9 2년 6만톤에 비

해 다소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금강이 3만8 0 0 0톤을 판매해

전체의 69%, 벽산이 1만8 0 0 0톤으로 3 1 %를 점유했으며 이

는 9 2년 판매량에 비해 금강이 5%, 벽산이 10% 감소한 것

이다.

9 2년까지 이어졌던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되고 전반적

인 건축경기의 불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

과 건축물의 개보수, 산업기기 및 송유관·가스관 등 파이

프라인, 각종 저장탱크의 신증설로 소폭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9 4년에는 금강이 4만톤, 벽산이 2만1 0 0 0톤 등 총 6만1 0 0 0여톤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별 생산능력은 금강이 4만톤, 벽산이 2만6 0 0 0톤으로 수요에 비해 약 18% 초과하고 있다.

암면은 8 0년 금강이 스웨덴의 융커스사와 기술제휴로 언양공장에서 판상제품과 울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수원·언양·여천·여주공장에서생산하고 있다.

금강의 제품은 건축용으로 홈매트·보온판·블랭킷 등이 있으며 , 산업용은 보온판·보온통·와이어

드블랭킷·라멜라매트·루즈울, 그리고 특수용으로 루즈울·하이울·라코트 등이 있다. 이중 철골

내화피복재인 라코트, 결로방지용 보온단열재인 보온판, 암면천정판인 블랭킷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

다.

벽산은 8 0년대말 일본의 日東妨績과 6 5대3 5의 지분으로 합작, 충북 영동에 벽산니또보를 설립해 본

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벽산제품은 룸매트·록보드·록펠트·록블랭킷·메탈와이어블랭킷·발수펠트·록벨트·파이프커

버·루스울·코트락·미장보온재 등이 있다. 이중 내화피복재인 코트락과 분사용인 루스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암면은 우수한 단열·불연·흡음성으로 인해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천정판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이다

국내 천정판시장은 연간 8 0 0만평 규모로 추정되고 있

는데, 암면이 1 5 0만평으로 1 8 %를 차지하고, 이중

금강이 1 2 0만평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가격은 건축용과 산업용 등 용도와 종류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건물 내외벽·천정보온용이 가장 저가인

K g당 5 0 0원, 철골내화피복용 스프레이는 3 7 0원 내

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의 경우 보온단열용이

7 0 0원, 파이프커버용이 9 0 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앞으로 암면업계는 천정판, 고급산업용, 농업용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비절감 등으로 경쟁력

국내 EPS 생산현황( 1 9 9 3 ) (단위 : M/T, %)

생산능력 판매량 점유율구 분

미 원 유 화

효 성 B A S F

L G 화 학

제 일 모 직

신 아

동 부 화 학

합 계

9 0 , 0 0 0

5 5 , 0 0 0

4 , 0 0 0

4 , 0 0 0

4 , 0 0 0

3 , 0 0 0

2 9 5 , 0 0 0

5 8 , 0 0 0

4 0 , 0 0 0

3 0 , 0 0 0

2 8 , 0 0 0

2 0 , 0 0 0

2 4 , 0 0 0

2 0 0 , 0 0 0

2 9

2 0

1 5

1 4

1 0

1 2

1 0 0

국내석면수요현황( 1 9 9 3 )(단위: M/T, %)

수량 점유율구 분

금 강

벽 산

기 타

합 계

4 9 , 0 0 0

3 5 , 0 0 0

6 , 0 0 0

9 0 , 0 0 0

5 4

3 9

7

1 0 0

국내 유리단섬유 공급현황 (단위 : M/T)

제 품 명 생산시기 1 9 9 4 (추정)생산능력 1 9 9 3기술도입선구 분

한국유리

금 강

벽 산

합 계

하니소

금강 Glass wo o l

벽산 Glass wo o l

1 9 8 6

1 9 8 7

1 9 8 6

1 6 , 0 0 0

1 9 , 0 0 0

9 , 0 0 0

4 4 , 0 0 0

2 6 , 0 0 0

2 0 , 0 0 0

1 0 , 0 0 0

5 6 , 0 0 0

1 4 , 0 0 0

1 7 , 0 0 0

7 , 0 0 0

3 8 , 0 0 0

L s o ver Saint-Gobain

O C F

Pa ra m o u n t



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리단섬유, 금강·한국유리·벽산3파전

건축경기의 침체와 잇따른 신증설로 침체양상을 보였던 유리단섬유시장은 9 4년 하반기 경기회복과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계절적인 건축부문 수요의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9 3년 3만8 0 0 0여톤의 판매를 기록한 유리단섬유는 하반기 활황에 힘입어 9 4년에는 12% 증가한 4만

4 0 0 0여톤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1 1월의 계절적 수요증가로 한국유리를 비롯한 금강·벽산 등 국내 생산기업들은 제때 공급을 하

지못할 정도로 물량이 타이트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별 생산능력은 한국유리가 9 4년초 1만2 0 0 0톤 증설을 추진함에 따라 2만6 0 0 0톤 규모의 설비를

갖추었으며, 금강 2만톤, 벽산 1만톤을 포함해 총 5만6 0 0 0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리는 8 6년 프랑스 Lsover Saint-Gobain으로부터 제조기술을 도입, 인천공장에 연산 1만

4 0 0 0톤 생산능력의 제1로 설비를 갖춘 이래 9 4년4월 1만2 0 0 0톤 규모의 제2로를 준공해 국내 최대

생산설비를 갖췄다.

금강은 8 7년 미국 O C F로부터 기술을 도입, 수원에 연산 2만톤의 설비를 갖췄다. 벽산은 8 6년 동양

유리섬유를 합병해 유리섬유시장에 진출을 시도했으며 9 1년 일본의 Pa ra m o u n t로부터 기술을 도

입, 가남공장의 설비를 증설했으며 향후 9 6년까지 연간 6 0 0 0톤의 추가 증설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9 3년 판매현황을 보면, 금강이 1만7 0 0 0톤을 판매해 전체시장의 4 3 %를 차지했으며, 이는 9 2년 1만

8 0 0 0톤에 비해 1 0 0 0톤 감소한 것이다.

한국유리는 9 2년 1만6 0 0 0톤에 비해 7% 감소한 1만4 0 0 0여톤을 판매했으며 이중 1 5 0 0여톤을 수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에는 10% 증가한 1만6 0 0 0톤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벽산은 9 3년 7 0 0 0톤을 판매했으며 9 4년에는 9 0 0 0톤을 목표로 판매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격은 파이퍼커버용이 K g당 1 7 0 0∼1 8 0 0원이며, 일반보드제품은 1 2 0 0∼1 3 0 0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유리단섬유시장은 생산능력 5만6 0 0 0톤에 판매 3만8 0 0 0톤으로 4 7 %의 공급과잉 양상을 보였다. 특

히 한국유리는 증설에 따라 가동률이 5 2 %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생산기업간 가격경쟁

이 치열하게 전개돼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등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최근 호황으로 어느정도 회

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무기질 보온단열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석면·퍼라이트판·질석보드 등이 있으나, 단열재라

기보다 단열성을 가진 미장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석면은 주로 슬레이트의 물성을 강화시키고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혼합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국내 EPS 용도별 수요현황 (단위 : M/T, %)

1 9 9 2 1 9 9 3 1 9 9 4 구성비구 분

단 열 재

완 충 포 장 재

합 계

1 1 7 , 0 0 0

5 4 , 0 0 0

1 7 1 , 0 0 0

1 3 8 , 9 0 0

5 7 , 0 0 0

1 9 5 , 9 0 0

1 6 5 , 4 0 0

5 8 , 0 0 0

2 2 3 , 4 0 0

7 4

2 6

1 0 0

국내 압출발포PS 생산현황 (단위 : M/T)

제품명 생산능력 1 9 9 3 1 9 9 4 (추정)구 분 기술도입선

벽 산 화 성

서울라이트보드

신 아

합 계

아이소핑크

골드폼

하이폴

4 , 8 0 0

4 , 2 0 0

3 , 6 0 0

1 2 , 6 0 0

3 , 7 5 0

3 , 0 9 5

3 , 2 7 6

9 , 3 7 5

4 , 6 8 0

3 , 7 4 4

3 , 2 7 6

1 1 , 7 0 0

UC I

Herman Bers t o ff

UC I



수요는 연간 9만여톤이며 이중 슬레이트 혼합재로 8만4 0 0 0여톤 사용되고 있는데 금강이 4만9 0 0 0

톤, 벽산이 3만5 0 0 0톤을 소비하고 있다. 그외 시멘트혼합재, 방화복, 브레이크라이닝등에 소량 사

용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수요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신제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수요는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저급

품의 경우 톤당 4 0 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EPS, 완충포장재분야환경규제로 고전

유기질단열재는 대부분 발포플래스틱제품으로 내부에 크기가 작은 기공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피에

비해 무게비율이 적어 완충재 및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발포플래스틱은 가볍고 경제적이며 성형이 용이하고 완충성능이 뛰어나 특히 완충재부문에서는 종이

류와 함께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발포플래스틱제품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발포제품으로 사용되는 고분자물질은 열가소성발포체로 P S, PE, PVC 등이 있으며 열경화성발포체

로는 연질 혹은 경질의 PU, 페놀수지, 에폭시수지등이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스치로폴로 알려진 E P S (발포폴리스틸렌 E x p a n d a b l e

Po l y s ty l e n e )이다. EPS는 P S수지에 저비점의 탄화수소계 발포제를 주입시켜 만든 수지로 열을 이

용해 발포·성형하며 발포비율은 약 5 0배 정도로 E P S의 9 8 %는 공기로 채워져있다. EPS는 내부에

치밀한 독립기포를 갖고 있어 완충포장재와 건축·토목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E P S시장은 9 3년 2 0만톤 규모로 9 2년 1 7만톤에 비해 1 7 . 6 %의 성장하는 등 9 0년대 들어 1 5 %

유기단열재의 특성 비교

장 점 단 점 용 도구 분

유

기

질

보

온

단

열

재

발포폴리

스틸렌폼

압출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

우레탄폼

우레아폼

페놀폼

·우수한 단열성

·경량및 강도

·방습성, 방수성

·가공성 및 시공성

·내약품성

·경량및 강도

·단열성 우수

·흡수성 및 흡습성이

거의 없다

·장시간 성능변화가 없다

(수명이 길다)

·단열성

·시공이 쉽다

·흡음성

·시공성 우수

·가격이 싸다

·내열성 우수

·치수안정성이 크다

·내약품성

·내열온도가 낮다

·사용기간 경과에따라

부피가줄어듬

·산에 약하다

·가격이 비싸다

·흡수로 인한 열특성의

경시변화 심함

·수축이 심하다

·흡수성이 크다

·산, 알카리에 약하다

·압축강도가 약하다

·유독성 가스방출

·기계적 물성이낮다

·흡습성이 약간 높다

·건물보온재

·완충포장재

·Ice Box, 어상자

·장식구조용재

·건축물 보온재

·특수건축용

·토목용

·축사용

·단열재

·냉장차 Sheet 단열

·차량, 공장기기단열

·부력재

·항공기 방음재

·배관보온

·건축물 보온재

·건축물 흡음재

·보온, 보냉재

·건축구조체 단열재

·냉장고 각종 배관보온



내외로 꾸준히 신장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

유는 아직 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단열재용으로 1 4만톤, 완충용으로 6만여톤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용은

9 2년 1 1만5 0 0 0여톤에 비해 21.7% 증가했으며 9 0년대 들어 2 0 %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

다.

반면 완충재용은 9 1년 5만톤, 92년 5만5 0 0 0톤, 93년 6만톤으로 평균 1 0 %정도의 저조한 성장을 하

고 있다. 이는 완충재용에 대한 규제가 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 P S단열재 생산기업은 한남산업을 비롯 2 0 0여개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제조가 쉬워 난립하고 있다.

최근 제일모직이 베스티보드라는 상품명으로 E P S단열재시장에 진출, 원료와 제품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며 9 0 0×1 8 0 0 m m기준 2 5 m m가 1 5 0 0∼2 0 0 0원, 50mm제품이 2 5 0 0∼4 0 0 0

원, 75mm제품은 4 5 0 0∼6 5 0 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품의 물성과 비중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

다.

E P S원료는 국내 P S생산기업에서 발포제를 혼합해 생산, 제품생산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E P S시장은 극심한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적자운영을 해왔으나 최근 SM 등 기초 원료가의

상승으로 가격을 현실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생산능력은 미원유화 9만톤을 비롯해 효성BASF 5만5 0 0 0톤, LG화학 4만톤, 제일모직 4만톤,

신아 4만톤, 동부화학 3만톤 등 총 2 9만5 0 0 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수요는 총 2 0만톤으로 미원유화가 5만8 0 0 0톤을 판매해 전체의 2 9 %를 차지했으며, 효성B A S F

가 4만톤으로 20%, LG화학이 3만톤 15%, 제일모직 2만8 0 0 0톤 14%, 동부화학 2만4 0 0 0톤 1 2 % ,

신아 2만톤 1 0 %를 차지했다.

가격은 9 4년초 1 0 0만원에서 1 1월 1 3 5만원에 거래됐으며 앞으로 추가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단

열재 및 완충재 생산 중소기업들이 원가부담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3년8월 정부는 총리령으로 완구, 인형, 종합제품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를 사용하

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완충재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는 수입제품의 포장에 E P S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높은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

다. 선진국에서는 대체완충재로 골판지, 하니콤, 펄프몰드 등의 종이류와 팝콘 등의 전분계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성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 P S는 단위 중량당 체적이 크므로 폐기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매립시 썩지 않아 토양을 오

염시키며, 재활용시 비용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압출발포PS, 당분간2 0 %대 성장 유지할 듯

발포체 제조공정은 기포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포면 내외부의 압력차이를 두어야 한다. 압력차이 유

발을 위해 외부압력을 낮추거나(감압법), 온도를 상승시켜 기포 내부압력을 높이는(승온법)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압출발포는 압력을 낮춤으로 인해 기포 내부의 압력이 커져 기포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고분자재

료와 발포제 및 기타 첨가제를 압출기에 주입한 후 다이를 통과하여 대기중의 낮은 압력과 온도에서

발포시킨다.

압출발포P S는 열전도율과 수분흡수율이 낮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향후 E P S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압출발포PS 시장은 9 3년 9 3 7 5톤 규모로 9 2년 7 5 0 0톤에 비해 25% 신장했으며, 94년에는 1만

1 7 0 0여톤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당분간 2 0 %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벽산화성이 3 7 5 0톤, 서울라이트보드가 3 0 9 5톤, 신아가 2 5 3 1톤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

다. 이들 기업의 생산능력은 벽산화성 4 8 0 0톤을 비롯 신아 3 6 0 0톤, 서울라이트보드 4 2 0 0톤 등 총

1만2 6 0 0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압출발포P S는 8 0년 벽산화성이 독점생산해 왔으나 9 1년4월 신아가 참여하고, 이어 9 1년9월 서울라

이트보드가 신규진출함에 따라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기술도입현황을 보면, 벽산화성과 신아는 미국 U C I로부터, 서울라이트보드는 독일 H e r m a n

B e rs t o r ff로부터 기술을 도입했으며, 기술도입선에 따라 제조공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벽산화성과

신아는 진공발포식공법, 서울라이트보드는상압발포식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압출발포P S는 Pe l l e t상의 G P P S ( G e n e ral Purpose Po l y s ty l e n e )에 발포제·난연제·조핵제·색

소를 압출기 내부에서 고온고압의 겔상태로 만든 후 다이로 압출하여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판상의

단열보온재이다.

G P P S의 주공급선은 벽산화성은 L G화학에서, 서울라이트보드는 미원유화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신

아는 자체소비하고 있다.

가격은 9 4년초 m2기준 m m당 8 0원이던 3호가 1 1월 현재 9 5원으로 18% 상승했으며 2호는 1 0 5원,

1호는 1 1 5원, 특호는 1 3 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가격은 9 4년초대비 1 5∼20% 인상된 것으로

최근 SM 등 기초원료의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10% 정도의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

다.

1 2 0억원규모 E P U시장 가격경쟁 치열

폴리우레탄은 폼, 에멀젼, 합성피혁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데, PU폼은 고형제인 M D I와 발포제인

P P G를 혼합하면 고체형태로 변하면서 부피가 1 8 0배정도 늘어나며 폼을 형성한다. 

E P U (발포폴리우레탄 Expanded Po l y u retane 또는 Po l y u retane Fo a m )는 단열재중 초기건조시

열전도율이 가장 낮고 밀도가 높으며 내열성이 우수해 유기단열재로서는 드물게 사용온도 범위가 -

2 0 0∼1 0 0℃까지이며 현장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경질P U폼 보온단열재시장은 9 3년 7만m3, 시공비를 포함해 약 1 2 0억원 규모이며 9 4년에는

7% 늘어난 7만5 0 0 0톤m3 규모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격은 1 1월 현재 m3당 1 6만원 내외로 최근 기초원료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은 거의 없으며

9 5년 신규계약분에 한해 1 0∼15%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규모 개인기업의

난립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P U폼은 대동공영을 비롯해 한비산업·삼정화인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기타 성일우레탄·현대우레

탄 등에서는 원료를 공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이들 기업 외에 서울지역에만 P U폼 시공기업이 1 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질 P U폼은 발포P E나 발포P S에 비해 가격이 2∼3배 비싸지만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주로 저온

냉동창고나 유류 및 곡물 탱크, 파이프커버 등에 사용되고 있다.

P U폼은 시공형태에 따라 스프레이식·원액주입식·보드식으로나뉘는데 시공의 편의성으로 인해 대

부분 스프레이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일반 주택 및 건축용에 일부 보드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보드제품은 한비산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한비산업은 원액과 스프레이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또 대동공영은 이들 제품 외에 설비기계도 판매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일반주택을 비롯 냉동창고, 각종 냉·보온설비 등의 건축용 수요가 80% 정도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외 전기냉장차·아이스박스 등의 기계용, 냉동선·L P G탱크 보온 등의 선박용, 냉동컨

테이너·냉동화차 등의 차량용, 석유화학·항만·L P G·LNG 등의 플랜트용이 있다.

국내 P U폼시장은 최근들어 가수농가 및 농·축협 등에서 자체 저장창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수요

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PE, 무가교분야 3 0여기업 난립

발포폴리에틸렌은 폼의 종류에 따라 가교폼과 무가교폼으로 구분된다. 가교폼은 신장력, 탄성력, 가

공성이 우수하나 재생이 불가능하며 무가교폼은 물성을 유지하며 재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무가

교제품의 최고 사용온도가 7 0℃인 반면 가교제품은 1 2 0℃이며, 가교제품이 무가교제품에 비해 단열

재로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 P E제품의 가격은 5 m m×m×m기준 무가교제품이 2 5 0원 내외로 가격경쟁과 수요둔화가 맞물려

가격변동은 거의 없으며, 가교제품은 무가교에 비해 2 0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포P E시장은 연간 1 0 0억원 규모로 최근 2∼3년간 3∼5 %의 미미한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용도가 유사한 유기단열재에 비해 가격이 비싸며 자동차 내장재용이 발포P P로 대체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생산기업은 가교분야의 경우 영보화학을 비롯해 토일론, 성원 등이 있으며 영보화학의 경우 원

단시트만을 생산해 국내 가공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또 무가교의 경우 두남·한비산업 등 중견기업과 소규모기업들을 포함, 30개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발포P E는 열전도율 및 충격흡수성이 우수해 내장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내습·내수성이 뛰어

나 습기에도 물성변동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발포P E는 자동차용 내장재와 가전제품 내장재·건축토목용 보온재로 전체 수요의 4 0 %정도 사용되

고 있다. 

유기단열재, 환경벽 뛰어넘어야

유기단열재는 대부분 발포플래스틱제품이며 무기재료에 비해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가벼워 일반건축

용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폐자재에 대한 수거체계를 갖

추어야 하며 재활용에 대한 고려가 뒤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사양화될 수

도 있다.

또 이제까지 발포제로 C F C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C F C가 기포내에 채워져 열전도율을 감

소시키는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 F C는 오존층파괴물질로 사용이 규제될 전망이어서 이

에 대비한 새로운 발포제 연구개발이 성장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기단열재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원가절감과 원료과잉 해소차원

에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직접 발포제품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이어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제품의 특화와 고급제품개발로 수요다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또 현재 유기단열재 중에서 협회를 구성한 분야는 EPS 뿐이어서 소규모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무질

서를 막고 제품의 개발을 위해 관련기업들이 협회를 구성해 스스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놓여 있다.

<화학저널 1 9 9 5 / 4 / 3 >


